
일본지식리포트

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[www.kjc.or.kr]

- 1 -

인생역전을 꿈꾸는 일본인

오랜 불황 탓인지 복권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여, 복권업계는 1조 

엔 규모를 자랑하는 명실 공히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했으

며 그 참여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
□ 일본의 복권 역사 및 종류

  ㅇ 일본에서 복권의 시작을 알아보려면 약 400년 전 에도(江戸)시대 

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함

   - 당시 지금의 오사카 지역에 있었던 용안사(滝安寺)라는 절에서 

정월 초하루부터 7일까지 참배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쓴 

목판을 궤짝에 넣게 하였음

   - 마지막 날 송곳으로 궤짝을 3번 찔러 3명의 당첨자를 뽑고, 당

첨자들에게 행운이 온다는 오마모리(お守り, 부적)를 선물로 준 

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음

  ㅇ 이렇듯 일본에서 복권의 시작은 제비를 뽑는 형식으로 금전적인 

보상이 아니라 행운을 부르는 부적을 주는 것이었음

   - 점차 돈이 그 보상을 대신하면서 급격히 확산되었고 도미쿠지

(富くじ, 에도시대의 복권)는 도시전체에 범람하게 되었음

   - 그래서 에도(江戸)막부는 1692년 복권행위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

으나 그 이후에 사찰과 신사(神社)에게 만큼은 건물 복원과 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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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위한 비용 조달의 목적으로 복권 발행을 허가했음

    * 그래서 당시 유일무이한 천하 공인의 복권이라는 의미를 담아 ‘고멘도미

(御免富)’라고 불렀다고 함

   - 에도(江戸)막부가 공인한 이 복권도 1842년 제도개혁에 의해 금

지되었음

    * 그 후 메이지(明治)시대 일본에서는 복권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고, 103년이

라는 세월이 지난 1945년에서야 비로소 다시 복권이 일본에서 부활하게 됨

□ 군수자금 마련을 위한 복권발행

  ㅇ 1945년 7월 정부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등 당첨금이 10

만 엔이고, 한 장에 10엔짜리 복권 ‘勝札’을 발매했음 

   - 그러나 추첨일을 맞이하기 전에 일본은 패망했고 결국 복권은 쓸

모없는 종이쪽지가 되고 말았음

   - 패망한 일본은 전후 극심한 물가상승 방지를 위해 다시 서민들

의 구매력 흡수가 필요해졌고, 정부는 그 해 10월에 다시 복권 

발행을 하게 됨

   - 이때 현재 일본의 복권을 칭하는 다카라쿠지(宝ぐち)라는 이름으

로 정부제1회다카라쿠지(政府第1回宝ぐち)를 발매 했음

   - 또한 전쟁으로 폐허로 변해버린 각 지역의 복원자금을 조달하는 

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권 발행을 허용했는데 

이에 따라 1946년 12월에 지방복권 제1호가 후쿠이(福井)현에서 

탄생했음

    * 정부에서 발행하던 정부복권은 1954년에 폐지되었고 그 후 각 지방자치단

체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발매하는 지방복권만이 남아 현재에 이르고 

있으며 이러한 복권의 수익금은 전액 공공사업에 활용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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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일본의 복권

  ㅇ 일본의 복권은 우리나라와 달리 당첨되더라도 단 한 푼의 세금

도 내지 않음

   - 복권발행의 최우선 목적이 정부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당

첨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2중과세로 해석하기 때문이며  세

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 이외는 우리나라의 복권과 유사함

   - 5만 엔 이상의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은행으로 가야하며 

50만 엔 이상이 되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이나 

운전면허증과 인감이 필요함

   - 그리고 100만 엔 이상의 고액 당첨자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

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‘고액당첨금 지불청구서’란 서류

를 작성해야 함

    * 이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매우 까다로운데 복권을 몇 장 구입하였는지부터 

시작해서 왜 복권을 그 판매소에서 구입하게 되었으며 당첨금으로 무엇을 

할 것 인지까지 다양한 질문에 답해야 함

  ㅇ 이러한 당첨자의 설문지 조사 결과 당첨금의 용도로 가장 많이 

등장한 것이 주택 구입이었다고 함

   - 일본에서 1980년대 자산가치의 급상승으로 만들어졌던 버블이 

1990년대 들어와 깨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반 서민에게 주택을 

구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임

    * 우리나라가 한때 로또열풍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고 그 열기는 아

직도 식지 않은 듯하지만, 어느 사회이든지 대박의 불로소득을 꿈꾸며 아

주 미약한 확률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임


